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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몸은 성전이니

나    운   영

   

    지난 3월 27일 나의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음악 논총』  봉헌식 때에 나는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회갑은 인생에 있어서의 종착역이 아니다.」

      「회갑은 인생에 있어서의 반환점도 아니다.」

      「회갑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제2의 출발점이다.」

     「인생을 소나타형식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바야흐로 제시부를 지나 발전부로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에 있
다.」

   나를 직접 대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80이 가까운 노인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

는 호적이 20년쯤 잘못된 것만 같다. 아직 머리카락도 새까맣고, 돋보기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이마에 주름조차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언제 적 나운영인데 그렇게 젊어 보이냐? 늙지 않는 무슨 비결이라고 있느냐?"라는 물

음에 나는 서슴없이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첫째로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둘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즉 남을 미워하지 많고 또 성내지 않으면 늘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 나는 남의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 철저한 불간섭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스럽다. 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한 눈을 

팔 시간이 있겠는가? 작곡, 저술, 강의, 교회 봉사 등등 —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많으니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연

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심껏 일을 해 나갈 따름이다.

   인생이란 남과의 선의의 경쟁의 연속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쟁 상대가 없으면 외롭고 자극이 없다. 자극이 

없으면 안일에 빠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다. 일에 쫓기다 보니 시기, 질투, 모략, 중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는 보통 6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자정에 자리에 누우면 새벽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에 깊게 잠들기 때문에 꿈도 거의 안 꾼다.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쯤 꿈을 꾸게 되는 날엔 일에 능률이 안 난다. 10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루에 5시간 밖에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런데도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숙면 때문이리

라.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비결 중의 하나이다. 나는 미동 보통학교와 중앙고보를 줄곧 개근했다. 규칙적 생활

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늦잠을 자는 일이 없고 더욱이 낮잠은 자본 기억조차 없다. 일상생활에 있어

서 리듬이 깨지면 건강을 해치기 쉽기 때문이다.

   만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즉 마음이 병들면 몸이 나빠진다. 정신이 건강하면 병마는 물러간다. 늘 평화스

러운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병마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 병이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다. 병을 기른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내 몸을 내가 아끼

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랴?

    「네 몸은 성전이니…」라는 성경구절(고린도 전서 6장 19~20절)이 있듯이 항상 내 몸의 건강 관리에 주의함

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보람 있게 — 소신껏 살아가야겠다.

 < 월간 엠디 1982. 4.>


